
오늘의 말씀 화 출 ( 7-14-25)– 
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: 
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14    ◎
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

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15    
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
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

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16    
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
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
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

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17    
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
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

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18    
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
라 

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19    
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
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
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



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
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20    ◎

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
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

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21    
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
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

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22    
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
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

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23    
가지지도 아니하였고 

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24    
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

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25     

본문 이해

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
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, “
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



니하도다 그러므로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. 
그것이 피로 변하리니 네가 이 일로 나를 여호와인 줄 
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” . 
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
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그 일에 . 
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후 이레가 지나니라, . 
 

적용

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“ . 
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.” (16) 
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
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수단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. , 
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바로의 생각에는 자기가 주인인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, , 
나타나서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하는 것
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순순히 내놓을 리가 . . 
없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. , 
노예들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.



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. 
래서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
다 첫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. . 
강물과 운하와 못과 호수 뿐만 아니라 그릇의 물까지 , 
피로 변했습니다 (19).

그러나 그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. 
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
는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

어디 해보자며 기 싸움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(22). . 
그렇게 바로는 재앙에 재앙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
다 그리고 바로의 이 모습이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. , 
님과 기 싸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

기도

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
음에 새기게 하옵소서.

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행복임을 



알고 살게 하옵소서.

묵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.

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
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, , 
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.

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
서.

내일 말씀 출 ( : 8:1-15)


